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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본 프로그램은 지구의 움직임을 디지털 정보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지진파'를 사운드 기

반의 '음파'로 전환하여, 직접 갈 수 없는 장소를 가상으로 경험해 보는 테크노 음악 제작 프

로그램이다.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은 6회의 강연: 오픈 리서치, 6회의 

제작 워크숍과 2회의 렉쳐 퍼포먼스로 구성되었다. 

   2022년 7월 23일부터 8월 27일 까지 6주간 진행된 강연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지

만 인지할 수 없는 지진, 파동과 사운드의 시각화, 에너지의 이동, 기계 연주로 구성되는 음

악과 기계 문화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질학적 시선에서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같

은 기간 동안 진행된 제작 워크숍은 지진학 연구원, 테크노 뮤지션, 오디오 엔지니어가 참여

하여,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장소의 특정 시간에 발생한 지진파를 사운드로 변환하여, 이것

을 다시 음악으로 프로듀스하는 공동의 작업 과정이었다. 

   2022년 10월 1일과 2일에 있었던 작가의 렉쳐 퍼포먼스는 그동안 진행된 리서치의 결과

를 관객들과 나누고, 완성된 새로운 테크노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작가 연구

의 과정과 그 결과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의 강연 기록, 사운드 클라우드 채널의 

음원과 본 자료집으로 정리된다.     

안데스

일상의 환경, 놀이, 오브제, 사운드와 같은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

고 사용하는 작업을 만들어 온 작가다. 쌈지 아트디렉터 2006-2009, 동요트

리뷰트밴드 부추라마 2006-2012로 활동했으며, 매일 입었던 복장을 기록하

는 <데일리 코디>2006-2013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최근에는 산의 형성과정을 제빵으로 추적하는 <지질학적 베이커리>

2019-2021와 서울의 산을 탐험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찾아내

는 워크숍 <빵산별원정대>2020-2021를 진행한 바 있다.   



10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렉쳐 퍼포먼스 포스터, 2022



11

예술과 ‘로우’한 기술의 만남 *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2022)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을 테크노 음악으

로 감각해보자'는 간단하고 엉뚱한 명제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안데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질학적 베이커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공간 안에 가상의 빵집을 만

들고 빵을 관객에게 대접하는 환대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이 퍼포먼스는 빵을 제작하는 

과정과 땅의 역사를 겹쳐 보면서 빵의 생성 과정과 지구 지각의 움직임을 연결하는 횡단의 

실험이었다. <지질학적 베이커리>에서 눈과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빵의 감촉을 통해 땅을 감

각하고자 했다면,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는 음악을 구성하는 사운드와 진

동 그리고 그 모든 요소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활동에 관한 가상의 

경험을 생산하는 시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 리서치와 제작 워크숍, 그리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렉쳐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다. 오픈 리서치는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다양한 배경 지식을 공

부하고 '지질학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관점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가의 리서치를 위해 초대된 지진학자, 물리학자, 테크노 음악 이론가, 그리고 기계 비평

가는 각자의 전문 연구 분야를 공개적으로 강연하여 관련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관객들에게 공유하고 <지질학적 테크노>의 리서치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제작 워크

숍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픈 리서치에 이어 진

행되는 제작 워크숍에서, 작가는 지진 연구원, 오디오 엔지니어, 테크노 뮤지션들과 함께 각

자의 전문 분야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개별적인 정보와 감각을 연결시키

고자 노력했다. 마지막 주말에 진행되었던 렉쳐 퍼포먼스는 이런 단계별 진행 과정을 발표

하고 완성된 테크노 음악의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다. 

   새로운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제작 워크숍에서 지진학 연구원 김병우, 이정인, 이준형은 

국제 지진 관측 센터인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 서버에서 0

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된 지진파 데이터를 내려 받았다. 지진파는 뚜렷한 자료들이 정보화 

되어있는 주요 지진중 선정했다. 오디오 엔지니어 최선호는 이 숫자를 가시적인 데이터인 

파형으로 전환하고 초저주파인 지진파형을 인간의 귀에 들리는 가청영역대로 조정했다. 테

크노 뮤지션 XANEXX와 ZEEMEN은 전자 음악을 이루는 시퀀서, 샘플러, 악기 라이브러리

의 조합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에이블톤 Ableton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 

파열음을 편집하고, 반복하거나 복사하면서 사운드의 질감을 만들어냈다. 아직도 많은 사람

들은 예술가의 활동이라고 하면 고뇌에 가득 차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일무이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애쓰는 전형적 인물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

가는 일상에서 교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교량을 잇는 인물에 가깝다. 이 과

정에서 서로 연결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접붙으며 발생하는 스파크의 아름다움이 예술이 비

로소 예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학제적 전환 속에 

*
여기서 '로우'는 영어로 낮음을 의

미의 low와 날것을 의미하는 raw

를 모두를 함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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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는 꽤 이전부터 지질학적 이해를 활용해 왔다. 21세기에 새롭게 등

장한 지질학적 연대기인 ‘인류세’는 생태환경적 문제 의식과 적절하게 연결지어졌고, 그 긴

급성에 따른 작품과 전시가 양산되었다. 쓰레기 처리, 대기 오염,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환경

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요즘의 미술적 활동들이 지질학 자체보다는 그 

시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자연이 

가진 신비로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안데스는 지질학의 인문학적 전환이 아니라 

실제 지질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예술의 지질학적 시선을 드리

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는 그동안 미술에서 논의되어 

온 인류세나 전용된 지질학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연을 접근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19세기의 탐험가와 유사하다. 지구를 둘러싼 비밀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보던 과거의 탐험

가들과 유사한 눈과 마음을 가진 작가는 편견이나 편향된 정보 없이 돌을 관찰하고, 지층과 

단층을 빵으로 재현하고, 지진의 배경 지식을 공부하며, 땅의 근원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땅에 관한 관심을 통해 세계를 보며, 그것이 다시 우리의 근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음악이라는 장르에서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는 지구의 근원을 탐

색하는 지질학적 방식을 통해 음악의 근원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음악에서 연주자와 가수가 생산하는 음과 박자는 인간의 신체가 가진 유한성 만큼 분명한 

한계를 가진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기계로 만들어진 박자는 오차 없이 영원히 같

을 수 있고, 사람의 열 손가락 혹은 호흡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연주까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테크노 음악은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기존의 음악의 한계를 넘어, 기계를 통해 인간

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라는 범위를 탐색하는 장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지

질학과 테크노라는 두 이질적인 영역은 언뜻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등을 마주하고 같은 바깥 세계를 바라보는 구도를 가진다.  

   제작 워크숍에서 오디오 엔지니어가 가청 영역대로 전환한 지진 파형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잊을 수 없다. 1초도 안되는 길이의 지진 파형은 ‘퍽’하면서 찢어지는 

파열음으로만 들렸고, 각각의 지진파는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짧았다. 지진 연구원

들은 잡음에 가까운 소리로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뮤지션들은 어떤 음악

이 지진에 관한 음악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처럼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곡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시도되지 않았을 일이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파열음을 가진 주요 지진파를 내려받아 분류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소스만을 사용

하여 음악을 만들어야 했다. 지진학 연구원과 테크노 뮤지션 간의 생경한 조우도 마찬가지

이다. 실제로 겪은 지진에 대한 경험, 한번쯤 가본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대한 단상, 지진은 

재난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음악을 만들어도 될지에 관한 윤리적 고민 등을 두서없이 쏟아냈

던 첫 모임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어떤 테크노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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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말의 렉쳐 퍼포먼스에서 발표된 <지질학적 테크노>는 매우 근사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술관에서 들었던 테크노 음악은 여전히 반쪽짜리 완성이다. 진짜 테크노 음악은 

어두운 공간 속 거대한 앰프와 부대끼는 사람들 속에서 몸이 쿵쿵 울릴 때 비로소 기능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이다. 하얀 화이트 큐브와 어두운 클럽 공간 간의 간극은 너무도 크다. 그리

고 엄밀히 말하면 이 음악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쪼개지고 반복되는 비트 속에서 기

존의 지진 파형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음악에서는 그 어떤 객관적 지표나 정량

적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시도되는 다학제적 실험들은 실제

적 효용과는 거리가 먼 '무용지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실험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미

술관의 프로그램은 일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이해해 나간다.  그리고 함께 음악을 

듣고 신체로 감각하며 땅의 비트를 느낀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의 조우와 충돌로 이루어진 

순간이 모여 만든 <지질학적 테크노>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지구의 움직임

을 가상으로 경험하게 하는 매우 '로우'한 미디어 아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박시내

미술이론을 공부했고, 이미지의 정치와 그 역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피파니아>온수공간, 2020, <missing thomasson>

Taipei Artist Village, 2021, <속삭이는 것들에 귀 기울여선 안 됩니다>

TINC, 2022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코디네이터로 재직했고, 현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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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오픈 리서치’ 기록

시간 |  2022년 7월 23일 ~ 8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장소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층 전시실 내 프로그램 공간

❶ 지구와 지진  |  박성준 지진학자 

     7월 23일 2-4 pm

❷ 지진과의 불편한 동거  |  홍태경 지진학자

     7월 30일 2-4 pm

❸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  이대화 음악 칼럼니스트

     8월 6일 2-4 pm

❹ 테크노음악의 연주와 제작  |  이동화 뮤지션

     8월 13일 2-4 pm

➎ 파동과 비트 -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  김태희 물리학자

     8월 20일 2-4 pm

➏ 기계와 음악  |  이영준 기계비평가

     8월 27일 2-4 pm

음향  테크니션  |  날씨

영상 기록  |  이주철, 최윤석

영상 편집  |  이의록

파동과 피트 -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김태희 물리학자, 202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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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지진, 박성준 지진학자, 2022년 7월 23일 지진과의 불편한 동거, 홍태경 지진학자, 2022년 7월 30일

테크노음악의 연주와 제작, 이동화 뮤지션, 2022년 8월 13일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이대화 음악칼럼니스트, 2022년 8월 6일

테크노음악의 연주와 제작, 이동화 뮤지션, 2022년 8월 13일 기계와 음악, 이영준 기계비평가, 2022년 8월 27일

파동과 피트 -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김태희 물리학자, 2022년 8월 20일 테크노음악의 연주와 제작, 이동화 뮤지션, 2022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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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구와 지진  

본 강연은 지구의 생성 과정을 토대로 지진의 원리를 새롭게 이해하

는 자리였다. 지구는 내부의 열로 인해 심부 deep earth 가 순환하면

서 생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열은 판 구조 운동을 야기한다. 판 구조 

운동은 판이 쪼개지고 충돌하는 활동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진

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박성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 소속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진 탐지, 계기 지진 및 역사 지진 지진원 

특성, 지진 유발 강진동, 화산 지진, 배경 지진 잡음, 지진 

재해 등에 대한 지진학적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

재는 미소지진 활동 및 지진유발 단층 연구 중에 있다.

USGSMussett and Khan, 2000

본 강연 자료들은 암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구 자기장 패턴의 대칭성을 보여준다. 

패턴의 대칭은 지구의 땅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

너 Alfred Wegener, 1880~1930 의 대륙이동설을 증명한다. 

자
료

제
공

: 
박

성
준

, 
2
0
2
2
   



17

❷ 지진과의 불편한 동거  

본 강연에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늘 우리와 함께 있어왔던 

지진을 주제로 다양한 지진 재해의 사례들과 지진파를 활용한 응용 

연구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동시대의 경제, 환

경,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되는 

지진 연구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홍태경

서울대학교 지질과학과를 졸업하고, 호주국립대학에서 

지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

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반도 지진, 북한핵실험 등 

지진학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의 

궁금증 해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진분야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 대한지질학회 학술상, 

한국과학기자협회의 올해의 과학자상 등을 수상했다.

북핵실험 지진파, 2006

1969-1972: Apollo 11,12,14,15,16,17

Terazono, 2007

강연 자료들은 지진계 잡음을 활용한 경제성장률 예측 사례, 자연적  지진의 파동과 다른 

파형을 보여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 파형, 지구의 지진파와 그 모양이 확

연하게 다른 월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성 지진 관측 내용을 보여준다. 

GDP (x10
10 

2010 constant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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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했지만 유럽에서 꽃을 피운 

전자 음악의 역사,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의 태동, 두 음악의 변화와 

차이점, 그리고 전자 음악이 한국의 문화 지형에 흡수되는 과정을 다

뤘다. 현대 대중 음악사에서 주요한 음악들을 유튜브로  청취하면서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생성된 시도들이 대중으로 전파되는 흐름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위 강연 자료들은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의 발전사, 테크노 음악의 특성, 한국 내에서의 

테크노 음악 수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한국에서 테크노 음악은 '댄스 가요'로 잘못 이

해되고 있지만, 사실상 1990년대에 활동했던 주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통해 '한국

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대화

테크노와 하우스의 역사를 다룬 책『Back To The 

House』엠스퀘어코리아, 2015의 저자이다. 음악 웹진

 『이즘』,『디제이 매거진 아시아』등을 거쳐 최근엔 프리

랜서로 활동 중이다. 현재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라이브 추진단원, 한국대중음악상 선

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일렉트로닉 뿐만 아니라 가요, 

팝, 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라디오 주말 게스트로 

출연해 친근한 음악 토크를 들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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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와 테크노 대중화
미국 아닌 유럽에서

·태어난 곳 미국에선 홀대 받음

·영국과 유럽에서 전성기 시작

·왜 유럽에서?

·당시 아이들이 레이브의 재미에 흠뻑 빠짐

클럽 댄스의 보편적 사이클

·빠른 BPM, 격렬한 사운드, 대중적 멜로디 방향으로 전개

·하드코어 경향과 거리 두고 미니멀, 인텔리전트, 딥하우스, 유포릭 등으로 돌아감

·하드코어 ▶ 미니멀 테크노

·정글 ▶ 개러지

·EDM ▶ 딥하우스, 테크노

·테크노 ▶ 트랜스  

한국의 맥락
도입

·유학생들 중심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

·199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열풍 ▶ 한국에도 상륙
 
·나이트클럽에서 클럽으로 (테이블 X, 술 싸고)

·댄스 가요 (알이에프, 노이즈) 아닌 본격적인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음악 
   (모하비, 캐스커, 트랜지스터헤드, 달파란 등) 만들어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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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테크노 음악의 연주와 제작

본 강연은 소리와 파동부터 접근하는 방식으로 음을 탐색하고 테크

노 음악의 실연을 감상하면서 감각하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무그 신디사이저를 직접 사용하여 

음악의 제작을 체험해 보았다.
이동화

전자 음악 프로젝트인 Polarfront의 프로듀서이자 라이

브 퍼포머, DJ,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셀프 

타이틀인《Polarfront》발매를 시작으로《Baikal》2018,

《Voyage》2019를 발매했고, 그 외 여러 매체의 프로젝

트와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하여 꾸준한 앨범 발매를 하

고 있다. 국내를 비롯하여 도쿄의 Dommune, 베를린의 

Tresor, About blank 등 해외에서도 라이브 퍼포먼스와 

디제잉으로 활동한다.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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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SAMPLER

강연 자료는 산업기술 발달과 평행하게 이루어진 전자 악기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개를 보여주며, 불규칙한 소리와 리듬을 패턴화하는 과정으로서 테크노 음악을 정의한

다. 아래는 테크노 음악 제작에 이용하는 샘플러와 신디사이저 등 가상악기의 이미지 자

료이다.

GRANULAR SYNTHESIZER

'60s

'70s Mid-00s~

'80s '00s

·자연의 불규칙성 (ex 녹음된 자연의

   다양한 소리, 각기 다른 땅의 지형과

   모양들,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 등)

   을 모아 규격화 된 틀을 짜고 (ex 샘

   플링, 신디사이징) 자신의 작품 의도

   에 맞는 규칙성 (ex 패턴, 리듬, 무드)

   을 만들어 내는 과정

·자연과 인간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불규칙성과 규칙성이 혼재 되어진

   카오스적인 아름다움의 하모니

What is Techno Music?

     하드웨어의 개발하드웨어의 개발

·RCA-Mark Ⅱ개발
·Grainer와 Derbyshire가
   첫 번째 전자음악 작곡
·Moog Modular
   Synthesizer 개발

   전자 음악의 시작전자 음악의 시작

·Kraftwerk 앨범 발표
·Giovanni Giorgio
   Moroder 활동

  테크노 산업의 발달테크노 산업의 발달

·무브먼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어웨이크닝 페스티벌,
   소너스 페스티벌,
   더비피엠 페스티벌,
   더피코크 소셜 페스티벌
   등 개최

     테크노 음악의 시작,테크노 음악의 시작,
      전자 악기의 개발      전자 악기의 개발

·Belleville Three 결성

·Alvin Toffler의 『Future
   Shock』발행
·Cybotron, Metroplex, Tresor
   Records 등 레이블 출현
·Depeche Mode, Electrifying
   Mojo의 활동
·시카고 하우스뮤직의 인기
·'Techno! The New Dance
   Sound of Detroit'발매

     유럽이 테크노 문화,유럽이 테크노 문화,
     테크노 앨범의 성공테크노 앨범의 성공

·레이브파티의 시작
·독일의 러브퍼레이드
·Ufo club, Planet, E-Werk,
   Bunker, Tresor 클럽 설립
·Moby, Prodigy, Aphex Twin,
   Underworld, Orbital, Carl
   Craig 활동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력 향상
·사물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기기에의 접근성 증가
·홈 레코딩 기술 향상
·가상 스튜디오 및 가상악기의 개발
·SoundCloud, Beatport
   서비스 개시

Late'80s~'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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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파동과 비트 -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본 강연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인 파동의 여러 종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지진파와 음파의 특성을 비교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파도, 

빛, 소리를 비롯한 모든 물리가 변화하면서 전파되는 에너

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고의 시작점

이 된다.

김태희︎ 

이화여대 물리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

부르 대학에서 응집물리실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이화여대 물리학과에서 가르치며, 나노자성

물질 제작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는 실험물리

학자이다. 특히 초고진공-박막증착장비를 이용한 다체계 

나노층상구조 제작과, 전자의 스핀전류 형성과 제어 관련 

양자물리소자 연구에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다.

본 강연 자료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하는 파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정 지점의 진

동이 점차 퍼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과,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하는 물질인 매질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비트는 시차가 다른 두 파동이 중첩되면서 주기적으로 진폭이 

변화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비트에 대한 이해는 양자 역학 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의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기초적인 개념이 된다.

파동 파동의 종류  

자
료

제
공

: 
김

태
희

, 
2
0
2
2
   

일반적으로 어떤 물리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그 변화가 공간을 따라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말함

파동은 모든 곳에 있다. 파도, 소리, 빛, 물질파 등

진동: 제한된 공간 내
에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운동

전파: 한 점의 진동이
점차적으로 다음점의
진동을 유도

파동의 특징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역학적동과 매질 없는 공간에도 전기장과 자기장의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동의 진행방향이 평행한 종파: 음파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동의 진행방향이 수직한 횡파: 빛 (전자기파)

  상호유도에 의해 전달되는 전자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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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연 자료는 전기, 철, 전자 기기가 어떻게 태동하고, 보급되며, 예술에 영향을 끼치

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물질의 원자 단위로서 양극과 음극을 띄는 '전자'와 금

속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에너지인 '전기'의 차이에 따라, 전자 기타라는 용어보다 전

기 기타가 개념적으로 적절하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칼하인츠 슈톡하우젠 Karlheinz 

Stockhausen 의 '공간 음악' 실험에 관한 내용이다 

➏ 기계와 음악

본 강연은 산업화 시대의 발전과 평행선에서 전통적인 악기가 기계

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산업 환경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쳤

는지를 탐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피아노나 전기 기타와 같은 악기의 

역사와 기계 발전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전자 음악과 사운

드 실험으로 이어지는 현대 음악의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영준︎ 

기계 비평가이며 항해자이다. 일반적인 미술로 분류되

지 않는 평범한 사물이나 배, 비행기 등의 기계를 비평하

는 일을 지속해왔다. 주요 저서로는『기계산책자』이음, 

2012,『우주 감각: NASA 57년의 이미지들』워크룸프레스, 

2016,『한국의 보잉747: 도입의 역사』근간 등이 있으며, 

해상운송기술의 역사, 제트엔진의 기계적 내러티브에 관

심을 가지고 항해 경험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기계와 음악: 산업이 감각으로 표현되기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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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 개발

전기의 경우

강철의 경우

전자산업의 경우

정착, 보급 생활화, 보편화 표현 미디어화
(감각화)

당연화
(존재감이 사라짐)

1882년 에디슨에 의해

산업화

1850년대 영국에서 산업화

1947년 트랜지스터 발명

 

1900-1930 에어컨, 냉장고,

티비 보급

강철은 가격, 강도,

가공성에서 가장 적절한

산업재료가 됨

1979년 소니 워크맨 등

현재 아무도 표현매체로서

전기에 신경 안 씀

현재 아무도 표현매체로서

전기에 신경 안 씀

정보산업으로 넘어감

1930년대 전자 악기 나옴

(전기 기타)

1950년대 미국에서 강철

조각 등장

(앨릭샌더 콜더, 데이빗

스미스)

1955년 슈톡하우젠

Gesang der jünglinge

발표

1960년 무그 신디사이저

1895 나이애가라 폭포에

최초의 수력 교류발전소

설치

20세기 철도, 교량, 선박,

일용품 등으로 보편화

1958년 Texas

Instrument에서 집적회로

발명

Fender Stratocaster Gibson Les 

  전기 기타?        전자 기타?

electric guitar?   electronic guitar?  

"Helikopter Streichquartett ist
allen Astronauten gewid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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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워크숍 참여 후기

   연세대학교 지진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게 미

술관은 친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와 협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을 때, 술렁이던 연구실의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주변에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미술관에 방문한 적 또한 손에 꼽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

다. 제게 미술은 낯설고 먼, 저와 관련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공부

하는 '지진학'과 미술관이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질학적 테크

노>의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감상은 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비치된 리플릿을 읽고 미술관이 지역 사회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층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

한 삶과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된 분야는 테크노 음악

이었습니다. 생소한 장르였고, 테크노 음악이 널리 쓰인다는 클럽에도 가본 적 없었지만 전

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던 것 또한 좋았습니다. 

     제게 지진파는 소리 라기보다는 시각 정보에 가깝습니다. 파형을 눈으로 보고, 데이터를 

정리한 텍스트 파일을 읽고,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를 만들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테크노>는 지진파를 '소리'로 인식하며 접근합니다. 소리의 질감

을 조정하고 비트를 가미하여 지진에 대한 이미지를 청각적인 요소로 녹여냅니다. 생성된 

음악은 대규모 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파의 중요한 정보인 진폭과 주파수는 마찬가지로 음악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

리는 지구의 진동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도 지진계에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속도를 높이고 진폭을 정규화

해 가청 범위로 조정한 음악을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진파의 주파수를 청각적

으로 경험하는 것은 지진파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지진으로 만든 테크노 음악이 심장박동 소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진

은 땅 지각 판 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며, 판의 운동은 행성이 살아있는 증거로 간주하기

도 합니다. 행성이 식지 않고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틀 대류가 일어나며, 그 결과로 판

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성에서는 판 운동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화성은 판 운동의 흔적

으로 추정되는 것은 있으나 더 이상 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구의 환태

평양 조산대에서 여러 판이 섭입 subduction 하며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을 활용하여 테크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과장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지진을 지구의 활동 신호, 심장 박동

으로 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테크노 음악이 심장 박동처럼 들린 것은 제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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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의 지진학 및 지구 물리학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수도권, 강원권에서 발생 하는 미소 지진

의 탐지, 수신함수를 이용한 지각 속도 구조 계산, 배경 잡음을 활용한 인간 

활동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는 당연함과 당연하지 않음의 경계가 수없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질학적 테크노>에

서 배우고 갑니다. 제가 지진학을 공부하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곳에 모인 사람

들은 낮은 가지에 열린 열매를 따듯 떠올립니다. 워크숍을 진행하신 박시내 어시스턴트 큐

레이터님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이질적인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

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 무엇이 나올지는 당사자조차 잘 모르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연구실에서 하던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

각했습니다. 연구 또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결

과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결론을 도출해내 가는 과정마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제 연구를 잠시 쉬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정거장'에 잠시 내린 

승객처럼 더 많은 행로를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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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워크숍’ 기록

시간  |  2022년 7월 23일 ~ 9월 24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장소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층 전시실 내 프로그램 공간

참여자  |  지질학 연구원 : 김병우, 이정인, 이준형

               테크노 뮤지션 : Xanexx, Zeeman

               오디오 엔지니어 : 최선호

❶ 자기소개 및 라포 형성

     지진과 테크노 음악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공유                      

❷ 지진파형 리서치 자료 공유  

     테크노 제작 과정에 대한 영상 시청

     지진파를 음원으로 바꿔 청취하는 테스트                    

❸ 지진학 연구원이 준비해온 지진파형 음원을 

     오디오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직접 변환하여 함께 청취 

     앞으로 제작할 지질학적 테크노 음악의 방향성 모색       

❹ 오디오 엔지니어가 가청영역으로 변환한

     지진파형 음원을 함께 듣고 감상 나누기                      

➎ 지질학적 테크노 음원 제작을 위한 모티브 공유           

➏ 음원 제작 진행 1회차                                               

❼ 음원 제작 진행 2회차                                                 

❽ 음원 완성본 청취와 참여자 리뷰  

❾ 렉쳐 퍼포먼스 리허설

7월 23일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17일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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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제작워크숍, 참여자: 이정인, 이준형, 최선호, Xanexx, Zeeman, 안데스, 2022년 8월 6일

2회차 제작워크숍, 참여자: 김병우, 이정인, 최선호, Xanexx, Zeeman, 안데스, 2022년 8월 6일

3회차 제작워크숍, 참여자: 이정인, 이준형, 최선호, Xanexx, Zeeman, 안데스, 202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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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Xanexx  

6차북한핵실험                                                                                             Zeemen      

일본                                                                                                             Xanexx  

2016년 9월 12일 서울(SEO2) 관측소에서 기록

한 경상북도 경주의 지진 파형

2017년 9월 3일 중국 무단장(MDJ) 관측소에서 

기록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6차 핵실험 지진 

파형

2011년 3월 11일 서울(SEO2) 관측소에서 기록

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파형

테크노 뮤지션 Xanexx의 <지질학적 테크노: 경주> 음원 프로듀싱 노트

테크노 뮤지션 Zeemen의 <지질학적 테크노: 북한> 음원 프로듀싱 노트

테크노 뮤지션 Xanexx의 <지질학적 테크노: 일본> 음원 프로듀싱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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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Xanexx   

피지                                                                                                            Zeemen 

화성                                                                                                            Zeemen  

 2018년 9월 28일 서울(SEO2) 관측소에서 기

록한 인도네시아 미나하사(Minahasa) 반도의 

지진 파형

2018년 8월 19일 서울(SEO) 관측소에서 기록

한 피지섬의 지진 파형

2021년 9월 25일 화성(ELISE) 관측소에서 기

록한 화성의 지진 파형

테크노 뮤지션 Xanexx의 <지질학적 테크노: 인도네시아> 음원 프로듀싱 노트

테크노 뮤지션 Zeeman의 <지질학적 테크노: 피지> 음원 프로듀싱 노트

테크노 뮤지션 Zeeman의 <지질학적 테크노: 화성> 음원 프로듀싱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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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뮤지션 XANEXX 

자신의 레이블인 Hexa Records와 함께 서울에서 테크

노 DJ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테크노 클럽의 시초인 Vurt

에서 레지던트 DJ로 활동했으며, 그 외 여러 테크노 클럽

과 페스티벌에서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테크노 레이블/팟캐스트인 SCOPÁVIK에서 Refracted, 

Evigt Mörker, Pharaoh & Yogg, Pris 등 세계적인 딥

테크노 아티스트들의 리믹스가 포함된 EP를 발매하였다. 

오디오 엔지니어 최선호  

아날로그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디지털 영역으로 변

환시켜 그것을 유용하게 다루는 '디지털 / 음성신호처리' 

분야를 연구하는 오디오 엔지니어이다. 시스템이 실시간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등 그의 연

구 분야를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다.  

지진학 연구원 김병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 증폭과 지반 가속

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한반도 내의 강

지진동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미소지진 탐지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실 내에서는 계산용 컴퓨터 관리, 지진 데이터 

저장소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테크노 뮤지션 ZEEMAN 

HEXA RECORDS 소속 Techno DJ, Producer로 활동

하고 있으며 서울기반 테크노 클럽과 페스티벌 등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DJing과 일렉트로닉 LIVE공연을 선보

이고 있다. 글로벌 음반 유통을 통해 활동영역을 월드와

이드로 넓혀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음악뿐만 아니

라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진학 연구원 이정인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주로 수신 함수

를 활용한 수도권 지각 구조, 인간 활동과 관련된 배경 잡

음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미소 지진 탐지 및 위

치 재결정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지진학 연구원 이준형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로 한반도와 환태평양 지진대 지진활동 및 

지진 잠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

도권 지역 임시 지진 관측망 60개소와 연세대 교정내 심

부 시추공 지진 관측소 지하 300m, 600m 에 대한 운영 및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제작 워크숍 참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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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너머의 지진파로 만든 
열두 곡의 지질학적 테크노

   <지질학적 테크노>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의 일환으

로 제작된 프로젝트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상상력은 프로젝트를 이끈 작가 안

데스의 2017년 남미 여행중 생겨난 오래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남아메리카 동부의 거

대한 자연 장벽 안데스산맥 지층의 단면에서 케이크의 절단면을 상상한 그는, 이 발견을 곧 

제빵으로 산의 형성과정을 추적한 전시형 퍼포먼스 <지질학적 베이커리>와 서울의 산을 방

문하여 여러 지형을 관찰하고 탐험한 참여형 워크숍 <빵산별 원정대>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렇게 원정대를 꾸려 산을 오르던 그는 '지질학적 등산 음악'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도달

한다. 바로 지진파를 이용해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작가가 클럽에서 경험한 테크노

는 강렬한 저음에 추상적인 사운드로 '땅의 파동'을 기록하는 지진파의 성질과 꽤 닮은 점이 

있었다. 물론 지진파는 대부분 1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로 구성되기에 몸으로 느낄 뿐 인간

의 귀로는 듣기 어렵다. 단, 그 소리를 대략 20헤르츠 이상의 가청 음파로 변환시킨다면 그

것은 음악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테크노는 지진파의 본래 성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음악인 동시에 이처럼 지진파 샘플을 이용한 작법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 장르다. 신

시사이저 파형과 샘플을 재료로 한 샘플링 및 모듈레이션 기법은 테크노의 음향적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렇기에 지진파와 테크노의 구성요소인 두 파동의 정성적 유사성과 

작법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물론 이런 설득력 있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테크노 아티스트들에게 이 같은 작업은 큰 도

전임이 분명하다. 수많은 가상악기와 샘플을 마음먹는 대로 사용 가능한 현재의 프로듀

싱 환경에서 가청 음파로 변환된 지진파 샘플은 한계가 명확한 시작점이다. 그러나 이 프

로젝트에 참여한 두 테크노 프로듀서 Zeemen [지멘]과 Xanexx [자넥스]는 그런 난제 혹

은 흥미로운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감히 풀어내며 이른바 '땅의 소리'로 테크노를 창

작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요즘 시대엔 없는 일" Zeemen 이자 "극단적 상황" 

Xanexx 이지만, 각자의 어려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작업하였기에 오히려 테크노의 본령에 

가까운 음악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당히 반복적이고, 샘플이나 신시사이저가 

애초에 가진 거친 질감이 가감 없이 드러나며, 곡의 주제 의식을 충실하게 담은 바로 그런 

테크노 말이다.  "테크놀로지는 부족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Xanexx의 소회나 "이펙터를 많이 쓰기보다 원래 샘플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음높이를 바꾸

는 식으로 접근하며 지진파 샘플로 테크노를 완성한다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충실하게 작업

했다"는 Zeemen의 후기는 이들이 만든 지질학적 테크노 트랙들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드

러낸다. 

   각각의 트랙은 2016년의 경주 지진, 2017년의 북한 6차 핵실험, 2011년의 동일본대지

진, 태평양 주변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 2018년의 인도네시

아, 2015년의 힌두쿠시 산맥, 2005년의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 그리고 2021년의 화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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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공간, 즉 그때 그 '땅'의 지진파를 담고 있다. 음악 제작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미술관에서 열린 비공개 제작 워크숍을 통해 어떤 지진파를 선택하고 어

떻게 음악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며 전개됐다. 제작 워크숍에는 지질학 연구원 이준형, 김

병우와 이정인, 테크노 아티스트 Zeemen과 Xanexx, 오디오 엔지니어 최선호가 참여했고,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시공간에서 관측된 지진파를 테크노 음악으로 변환하기 

위해 다양한 상상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경주부터 지구 밖 화성까지, '불의 고리'로 불리

는 환태평양 조산대 곳곳을 포함한 열다섯 개 지역의 지진파가 음악의 대상이 됐다.  

   제작 워크숍이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관점의 토의였다면, 같은 기간 동안 진행

된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관객과 함께 지진, 파동, 테크노 음악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오픈 리서치'의 형태로 꾸려졌다. '지구와 지진' 7/23, 박성준 지진학자, '지

진과의 불편한 동거' 7/30, 홍태경 지진학자,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8/6, 이대화 음악칼

럼리스트, '테크노 음악의 연주와 제작' 8/13, 이동화 뮤지션, '파동과 비트 -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8/20, 김태희 실험물리학자, 그리고 '기계와 음악' 8/27, 이영준 기계비평가 은 각기 

다른 주제로 이뤄졌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성한 맥락 안에서 지질학과 테크노라는 전

혀 다른 분야를 연결 지어 <지질학적 테크노> 프로젝트에 관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

간이기도 했다. '지진과의 불편한 동거' 프로그램에서는 지진파라는 데이터가 다양하게 응

용되는 사례를 통해 일상 환경과의 관계를 인지하게 됐고, '파동과 비트'에서는 지진파와 음

파라는 두 파동의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기계와 음악'에서는 기계의 발전과 음악이 

서로 주고받은 영향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작 워크숍에 참여한 모두는 테크노

가 기계의 힘을 빌려 지진파의 특질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음악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고 공유하게 됐다. 두 개 이상의 강연에 복수로 참여한 관객

이 적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질학과 테크노의 만남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게 해준

다.   

   그리고 마침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탄생한 <지질학적 테크노> 열두 트랙이 공개됐다. 

2022년 10월 1일과 2일에 열린 렉쳐 퍼포먼스는 그동안의 오픈 리서치를 정리하며 프로젝

트 전개를 재구성한 안데스 작가의 발표와 각자 만든 테크노 트랙의 제작 방식을 보여준 두 

테크노 아티스트의 발표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그들이 들려준 지진파 샘플들은 원 파일

의 데이터를 가청 주파수 대역 위로 끌어올려 음파로 전환한 상태였고, "딱" "쿵" "그르릉"

처럼 아주 짧게 끊어지는 '위험한' 소리였다. 발원지별로 차이가 뚜렷한 지진파처럼, 두 뮤

지션이 만든 트랙들도 지역별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완성됐고, 이 모두

는 테크노 음악이 가진 여러 특성들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진계가 기록한 북

한의 제 6차 핵실험 파형이 타격감과 긴장감 넘치는 테크노가 되었다면 Zeemen 作, 2018년

의 인도네시아 지진파는 용암이 분출되듯 육박하는 저음역에 그래뉼러 신시사이저를 통과

한 산발적 파편을 더한 화산지대의 사운드로 변모했다 Xanexx 作. 2021년의 화성 지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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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성

2009년부터『GQ KOREA』에디터,『Playboy Korea』의 부편집장으로 일

했다. 프리랜스 에디터 경력을 시작한 이후로는 BUDXBEATS, Discogs, 

Red Bull Music 등을 비롯한 여러 음악 관련 플랫폼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었다. 현재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및 한국 힙합 어워즈 선정위원으로

도 활동 중이다. 더불어 Jesse You라는 이름의 디제이 및 프로듀서로 전자

음악의 관점에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자 한다.《Boiler Room Seoul》,

《Wonderfruit Festival》,《Shi Fu Miz Festiva》등 국내외 이벤트에 참여

했으며, 음악 레이블 Walls And Pals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인상으로 재조합한 트랙 Zeemen 作 과 2005년 동아프리카 탕가니카호

의 거대한 지층의 움직임을 앰비언트 성향으로 해석한 실험 Xanexx 作 또한 <지질학적 테크

노>라는 프로젝트명에 걸맞은 더할 나위 없는 결과물이었다. 

   "파형 모듈레이션은 신호처리 학자들도 하는 일"이라는, 오픈 리서치의 첫 강연을 맡았던 

지진학자 박성준의 발의 혹은 증언이 어쩌면 <지질학적 테크노>를 응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 같은 테크노 아티스트의 작업과 지진학자의 연구 사이의 연결점은 

'경계 너머의 도시를 전자음악으로 여행해보자'는 프로젝트의 표어와도 맞닿아있다고 할 만

하다. 지구 반대편 지층의 단면을 확인하고 생겨난 작가의 호기심에서 기인한, 심지어 지구 

밖 행성의 파동까지 음악의 일부로 끌어당긴 경계 없는 프로젝트로서 <지질학적 테크노>와 

열두 곡의 트랙은 견고한 지층처럼 오래 기록될만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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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테크노: 렉쳐 퍼포먼스> 기록

시간 |  2022년 10월 1일,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장소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층 전시실 내 프로그램 공간

강연 |  안데스, Xanexx, Zeeman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GEO MIX' 유튜브 채널 링크

협업 뮤지션: XANEXX, ZEEMEN

참여 연구원: 김병우, 이정인, 이준형

오디오 엔지니어: 최선호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프리비엔날레 커미션

2022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사운드 클라우드 채널 링크

협업 뮤지션: XANEXX, ZEEMEN

참여 연구원: 김병우, 이정인, 이준형

오디오 엔지니어: 최선호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프리비엔날레 커미션

2022

음향 테크니션  |  날씨

영상 기록  |  이주철, 최윤석

영상 편집  |  다비드 카르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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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테크노: 렉쳐 퍼포먼스〉, 참여자: 안데스, Xanexx, Zeeman, 2022년 10월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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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전시 전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정거장》,   2022년 7월 21일 ~ 2023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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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https://geotechno.xyz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contact@mediacityseoul.kr 

https://mediacityseoul.kr

지질학적 테크노 : 땅의 비트를 들어라


